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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축제의 성과를 일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축제는 지금까지 구
성원의 공동체 결집을 통해 대학문화 창조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연예인 공연과 기업의 스폰
서십 등 상업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학축제의 기능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대학축제는 일상의 대학생활
이 만들어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일상과 무관할 수 없으며 대학축제 역시 일상의 회복에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Pine & Gilmore의 체험모델을 적용하여 양질의 대학축제 체험을 통해서 만족과 더 나가 일상과의 연
결고리로서 교우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정도 차이에 따라 축제체험 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축제 참가자 19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축제체험은 축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가설1), 축제만족은 재참
가의도와 교우관계(가설2, 가설3)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학생활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은 그러하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대학축제체험, 축제만족, 재참가의도, 교우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었다(가설4).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말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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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verify possibly expanding college festival’s performance to ordinary life. 
College festivals have consolidated student communities and created college culture. Recently, the 
festivals have been challenged for commercialization such as celebrity concert and company 
sponsorship. College festival is a text, which is based on ordinary college life and should served a role 
to restore college life. Pine & Gilmore’s experience model was used to find that quality festival 
experience leads to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enhance peer relations. More participate school life, the 
better experience the festival program. Total 195 of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college festival 
participants and coding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d t test. Result found that College festival 
experience significantly affects festival satisfaction(H1), festival satisfaction affect re-participation(H2) 
and peer relations(H3). High level of school life participa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stival experience and other variables in compare with low level group(H4). Theoretical /practical 
significances and research limitation we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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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축제는 인간의 기본적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파괴하
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적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둠과 희미함을 걷어내고자 하는 문화현
상이다[1]. 대학축제 역시 대학구성원을 하나로 결집하
는 역할을 해왔다. 대학축제는 대학의 문화중 하나로서 
대학에서 열리는 축제이다[2]. 수년간 대학축제는 대학
문화의 상징으로 대동제라는 이름하에 사회현상에 대
한 대학생 공동체 내의 인식변화를 이끌었다[3]. 대학축
제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역
할을 한다. 외국 대학의 이민 2세들은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캠퍼스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통해
서 이를 표출하고 공유한다[4]. 한국의 대학 축제도  
1950년부터 대학의 학생회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하며 
학생운동과 대학내 문화창달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5].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축제가 상업화로 물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 대학 본연의 순수성이 무색하게도 
천편일률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찍어내는 이벤트 업체
의 고객이 되었고 연예인 공연과 기업협찬이 단골로 등
장하기에 이르렀다. 대체적으로 오늘날 학생회를 중심
으로 준비되는 공연, 게임, 먹거리 주점 그리고 인기가
수 공연이 동반된다[7]. 대학축제의 상업화는 대학문화
의 순수성을 위협한다. 

대학축제의 존재의의에 대한 위협 중 또 하나가 대학
생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2030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 I세대는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따
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집단의식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8]. 축제가 공동체를 유지해나가
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역으로 공동체로부터 존재의의
를 획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대학축제
의 콘텐츠 빈곤과 축제 참가객인 학생들의 무관심에 즈
음하여 대학축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축제는 세속적인 일상과 구분되어 성스러운 비일상
의 시공간적 연출이다. 따라서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은 
일상의 질서와 억압 속에서 벗어나 해방을 맛보며 가치 
전도의 카오스를 경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난장판

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더 나은 질서로 나가기 위
한 인위적인 장치이다[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축
제는 대학생활이라는 일상이 원래 가졌던 본연의 모습
을 구현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대학축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
년에게 대학생이 롤 모델이 되고 경력개발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10] 대학의 지역사
회 역할 수행을 위해서라도[11] 대학축제의 기능회복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축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과소하게 이루어 졌다[12]. 대학축제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대학축제의 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6][12][14], 
대학축제 프로그램 개선방안[7][15] 등이 있었다. 대학
축제가 변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관한 연구와 대학축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관한 연
구이다. 전자의 연구들은 축제의 콘텍스트(context)로
서 대학사회와의 연계를 검토하였으나 탐색적인 수준
에 그친 바 있고 후자의 연구들은 축제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축
제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축제를 만들어낸 대학생활
과의 연계가 아쉬웠다. 박관도,김학덕[16]의 연구는 축
제를 일상의 세계로서 학교생활과 연관 지어 학교애착
도가 축제영향과 관계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
덕업[17]은 대학축제의 체험적 요소에 주목하여 대학생
의 자아실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두 연
구가 축제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여 일상과의 연
계 속에 축제의 발전방향을 실증적으로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축제가 외부적으로 사회적 메시
지를 던지고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결집을 통한 대학문
화 고유의 기능을 창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오늘
날 대학 자체의 문화가 희석되고 대학 간의 문화가 동
질화되며 심지어 대학과 다른 학생 참여조직 간의 문화
에 차별화가 없어질 수 도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본 연구는 축제 프로그램의 개선하기 위해 지역축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수 활용된 체험변수를 대학축제 
상황에 적용한다. 대학생이 축제를 체험하고 만족하면 
재참가 할 것이며 또한 축제에서의 성과변수로서 재참
가의도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회귀 시에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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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수 있는 유효한 변수 예를 들면 교우관계 개선 등
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축제
체험이 만족을 가져오고 비일상의 축제로의 재방문과 
일상에서의 교우관계 개선에 이르지만 축제를 만들어 
내는 콘텍스트로서 학교에 대한 애착도 정도차이가 텍
스트로서 축제체험과 만족 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축제는 일상생활을 
공간에 표현한 것이고 사회적 실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1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대학축제에서 축제체험은 지역축제와 같
이 만족과 재참가를 확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대학축제의 성과변수로서 일상생활과 연
계되는 교우관계 개선이 포함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대학축제가 사회적 실재라면 대학생활 참
여정도가 축제체험, 만족 그리고 제반 성과변수에 영향
을 줄 것인가? 등이다.

  
Ⅱ. 이론적 고찰

2.1 축제 체험
Pine and Gilmore는 체험을 제품과 서비스의 시대

를 지나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동력으로써 고객
은 체험의 소비를 통해 잊지 못할 기억을 갖는다고 하
였다[19]. 그들이 제시한 체험모델은 고객의 참여정도 
즉 수동적과 능동적, 향유의 정도 즉 흡수와 몰입 등 두 
개의 특성을 교차 축으로 하여 오락, 교육, 도피, 심미 
등 네 가지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축제체
험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20]. 축제체험(experience)
은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겪는 실제의 
일 또는 축제의 진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 등을 포함한다[21]. 축제체험에 관한 연구는 비교
적 부족한 상황이다[22]. 대학축제에서도 축제체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만 체험모델과 유사
한  대학축제 서비스품질 [7][23] 및 대학축제 서비스 
차별화[15], 체험모델과 유사한 Schmitt의 5가지 유형 
체험모듈(SEMs)[24] 등이 논의되었다.

지역축제 연구에서는 [Pine and Gilmore, 1999] 
의 체험모델이 다수 적용되었으며 축제체험은 만족도, 
행동의도 등 성과변수[22][25]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축제체험이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보면 체험
영역이 정확히 네 가지로 구분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일부 체험영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양양송이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서 축제체험 중에서 오락적 체험과 미적체험이 행동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교육체험과 일탈체험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22]. 드론영상제 방
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교육경험은 행사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체험경험은 행사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특정 체험요소가 강
조되는 축제 프로그램과 축제 프로그램 내에 체험요소
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대학축제 체험요소 역시 각 요인별로 차별
적으로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한다. 

축제체험은 지역 이미지[25]와 지역 애호도에 긍정적
인 영향이 준다[2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축제가 지역
사회 이미지와 지역 애호도에 영향을 준다면 대학축제 
역시 대학의 이미지와 대학 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축제만족과 재참가의도

축제만족은 방문객이 체험에 대하여 내리는 심리적 
감정적 평가로서 시간적 금전적 노력 대비하여 보상 및 
이익 등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된다[27]. 축제 만족
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축제체험[28] 이외에 환경
단서, 축제이미지,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고품질의 축제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축제프로그램이 
주는 분위기, 독특함 그리고 이벤트 경험 등 내적 품질
도 중요한 바[29] 대학축제 프로그램 관련한 상업화와 
대학문화 빈곤 등의 논의를 감안 할 때 축제체험을 변
수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제체험은 축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행동의도는 특정행동을 취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성
과 의지이다. 행동의도는 만족 후에 향후 행동의 반복
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지역축제 등의 연구
에서는 재방문의도 혹은 재참가의도 등으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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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축제 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30]. 초등
학생이 교내 음악수업이나 음악관련 축제 참가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참가행동에 긍정적
이 될 수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대학축제 참가자가 
주로 재학생이기 때문에 재참가의도를 변수화 하였다. 

2.3 대학 축제와 교우관계
대학축제는 대학의 중심이 되는 학생들 간의 화합에 

도움을 주며 애교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2]. 대학
축제는 대학 내 다양한 비교과 활동중의 하나로서 기능
을 수행한다. 대학축제는 비교과활동으로 분류된다. 비
교과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ECA)은 정규교
육과정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
동으로 동아리, 학생회 참여, 해외연수,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다[32]. 대학생활과 관련한 비교과활동은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
다[33]. 이러한 점은 최근 대학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충원율 및 중도탈락율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
교과과정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비교과활동이 대신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대학 내 다양한 학생 활동들
은 정규교육활동이 자리잡아나가는데 도움을 준다[34]
라고 하였다. 

대학축제를 참가한다면 일상 대학생활에서의 교우관
계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교우관계는 본인과 교우
가 서로 대하는 태도로 공동생활[35], 친밀한 의사교환 
[36], 호감과 지지[37],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유
무[38] 등을 포함한다.

축제는 참가자 사이의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자극한다[39]. 코뮤니타스란 기존 일상의 구조와 구성
원의 위계가 전도되고 구성원 전체가 대등한 존재 속에
서 연대감을 획득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교
우관계 역시 축제참가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 될 수도 
있다. 비교과활동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도와
준다고[33] 하였다. 대학교 1학년 시기는 부모와의 독
립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우관
계가 매우 중요시 된다[36]. 축제참가가 주로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축제 성과변수로서 
교우관계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교
우관계 측정변수 중에는 학교 스포츠클럽참석[38] 또는 

동아리활동[40] 등 간접적으로 축제와 관련이 있는 항
목이 포함된다. 교우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36].  

 2.4 대학축제와 대학생활 참여정도
공간은 일상으로 경험하는 생활세계[41]이지만 축제

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한다. 즉 
대학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주체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공간이자 주체들간의 차이와 
삶의 스타일이 함께 녹아 다양한 대학문화를 만들어나
가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4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
학캠퍼스는 대학생활로서 일상과 비일상으로서 축제가 
서로 공유하며 양자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상으로서 대학생활 참여를 얼마나 하느
냐는 대학축제에 대한 의미부여를 다르게 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조안나, 서선희, 최애경[23]은 대학축제
의 성과로서 축제지향성과 뿐만 아니라 대학지향성과
를 포함시켰다. 고품질 축제를 통해서 일상생활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내 학생회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업적 성과[43]와 
심리적 사회적 발전[44]을 경험한다고 한다. 대학생은 
동아리 참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화되는 과정
을 학습한다[45]. 축제와 연관해 볼 때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수록 축제의 장에서 혼잡에 대하여 긍정
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4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생활 참여도의 차이는 축제
체험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손선미[47]는 대학교 학
과 이벤트가 학생들의 소속감과 학생생활만족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축제참여를 통해서 소속감이 강화[48]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소속감이 축제체험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대학축제를 기획하는 주체는 대학의 학
생회이고 또한 대학축제 프로그램에 동아리 참여가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제의 운영요원이 내부만
족을 하면 방문객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24] 점 역시 
참가자에게 양질의 축제체험과 축제만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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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 
2018년 5월30일부터 동월 31일 2일간 부산광역시 

소재 S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대학축제 참가자를 대상으
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20부가 회
수되었으며 195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설문지의 
신로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크론바흐 알파계수 산출, 가설검정을 위해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t검정 및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
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주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
축제 체험이란 대학축제 참가자가 축제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얻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새로운 것을 배움, 축
제 분위기가 매력적임, 신나는 기분을 느낌 등 11개 측
정척도로 구성하였다[19][21][22][25]. 축제만족이란 
축제 참가자가 참가 전 사전 기대와 참가 후 실제 체험
의 차이 평가로  재미있다, 즐겁다 등 3개 측정척도로 
구성하였다[7][27][28]. 재참가의도는 대학축제 참가자
가 향후 축제에 다시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
으며 내년도 참가의지, 친구추천 등 3개 측정척도로 구
성하였다[27][28][49]. 교우관계는 본인과 교우가 서로 
대하는 태도로 선후배, 동기간의 친함, 동질감 및 소속
감 등 3개 측정척도로 구성하였다[32][35][36][49]. 대
학생활 참여정도는 대학생의 공식행사, 집행부, 동아리 
등 활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정도 등 3개 측정척도로 구
성하였다[16][34][45][47]. 각각의 설문문항은 전혀 그
러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러하다 7점까지 리커트 7
점 척도화 하였다. 대학생활 참여도 차이는 응답자 평
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을 상회하는 대학생활 참여정
도가 높은 집단과 평균이하의 대학생활 참여정도가 낮
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3.3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대학축제체험은 축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축제만족은 재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축제만족은 교우관계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대학생활 참여정도는 대학 축제체험, 축제만
족, 재참가의도, 교우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
다.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8명

(42.5%), 여성 147명 (75.5%)이었으며 연령은 20세가 
119명(60.7%)이었는데 저학년 여학생이 주로 축제 참
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학생집행부 활동은 
164명(83.7%)이 과거에 하지 않았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동아리는 112명(57.1%)이 과거에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업시간
이외에 교내에 머무는 시간은 시간구간 별로 대체적으
로 균등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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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195)
개념 범주 수 빈도 %

성별
남 48 24.5
녀 147 75.5

연령

19세 이하 1 4.6
20세 119 60.7
21세 28 14.3
22세 13 6.6
23세 21 10.7
24세 6 3.1

학생집행부 
활동여부

한다/했다 32 16.3
안한다/안했다 164 83.7

동아리 
활동여부

한다/했다 112 57.1
안한다/안했다 84 42.9

하루평균
수업시간이외

교내에서
머무는 시간

1시간 미만 49 25.0
1시간-2시간 49 25.0
3시간-4시간 51 26.0
5시간 이상 47 24.0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값을 구한 결과 

.744-.964 사이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
을 추출하기 위한 주성분 분석을, 요인적재치의 단순화
를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고
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량 .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
다.

표 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요인분석의 결과 축제체험은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으며 지식체험, 심미체험, 엔터테인먼트 체험으로 명명
하였다. Pine and Gilmore[19] 가 4개의 체험요소를 
제시하였으나 축제 자체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감안할 
때 현실도피(escape)체험은 매우 제한적이라 판단되었
다. 또한 원래 모델은 네 가지 체험영역인 4E의 머릿글
자를 따서 교육(education)체험으로 명명되었으나 축
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식체험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
구의 특성상 축제만족, 재참가의도, 교우관계, 학교생활
참여도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형의 적합성 여
부를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가설 검정
[가설1] 대학축제체험은 축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지식요인은 -.349로 통계
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축제체험 중 지식요인은 축제만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미요인의 t값은 
6.159(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체험 중 심미요인이 극대
화되면 축제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엔터
테인먼트 요인의 t값은 10.016(p=.000)으로 통계적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
제체험 중 엔터테인먼트 요인이 극대화되면 축제만족

구분 요인명 측정 변수 공통성 요인
적재량

대학
축제
체험

지식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움 .816 .850
선후배간에 더 많이 알게됨 .786 .824
대학생활을 더 많이 알게됨 .786 .803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음 .775 .800

고유값: 3.313, 분산설명력: 30.119

심미

축제분위기가 매력적임 .823 .846
축제장에 있는 것만으로 좋음 .802 .834
공연분위기가 예술적임 .745 .779
완전히 몰입하였음 .701 .589

고유값: 2.902, 분산설명력: 26.380 

엔터테
인먼트

신나는 기분을 느낌 .933 .923
즐거운 기분을 느낌 .915 .900
공연이 내 마음을 사로잡음 .791 .734

고유값: 2.657, 분산설명력, 24.156
KMO측도: .874, Bartlett 구형성검증치: 1754.492, 

유의확률: .000*** , 크론바흐 알파: .921

축제
만족

축제가 재미있음 .949 .974
축제가 즐거움 .940 .970
축제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움 .909 .953

고유값: 2.789,  분산설명력; 93.276

KMO측도: .766,  Bartlett 구형성 검증치: 356.785
유의확률: .000***, 크론바흐 알파 .964

재참가
의도

내년에도 축제에 참가하고 싶음 .885 .940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겠음 .856 .925
학교 축제는 가능한 참여하겠음 .769 .877

고유값: 2.509, 분산설명력: 83.648
KMO측도: .723,  Bartlett 구형성 검증치: 393.827

유의확률: .000***, 크론바흐 알파 .902

교우
관계

선후배 동기간에 친해짐 .867 .943
선후배, 동기간에 동질감을 느낌 .889 .931
소속감을 느낌 .776 .881

고유값: 2.532, 분산설명력: 84.406
KMO측도 .726,  Bartlett 구형성 검증치: 413.589

유의확률 .000***, 크론바흐 알파 .907

학교
생활
참여
정도

학교 공식행사 관심 및 활동 정도 .839 .916
학교 동아리 관심 및 활동 정도 .716 .846
학교 집행부 관심 및 활동 정도 .500 .700

고유값: 2.045, 분산설명력: 68.156
KMO측도: .580. Bartlett 구형성 검증치: 195.992,
유의확률: .000***, 크론바흐 알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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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26.59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
된 R2=.659로 65.9%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3. 가설1: 대학축제체험과 축제만족 
구분 측정값 표준오차 베타값 t값

지식
H1-1

지식 
→ 

축제만족
.048 -.019 -.349

심미
H1-2

심미 
→ 

축제만족
.065 .346 6.159

엔터테인
먼트

H1-3

엔터테인먼트
→ 

축제만족
.055 .547 10.016

수정된. R2 , .659, 유의확률 .000*** ,  F: 126.597

[가설 2]. 축제만족은 재참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t값은 16.947로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제만족이 높으면 재참가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87.217의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595로 
59.5%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4. 가설 2: 축제만족과 재참가의도
구분 측정값 표준오차 베타값 t값

H2

축제만족
→ 

재참가의도
.048 .773 16.947

수정된. R2 , .595, 유의확률 .000*** ,  F: 287.217

[가설 3]. 축제만족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t값은 10.382로 통계적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
제만족이 높으면 교우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00.77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R2=.354로 
35.4%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5. 가설 3: 축제만족과 교우관계 개선
구분 측정값 표준오차 베타값 t값

H3

축제만족
→ 

교우관계
.064 .598 10.382

수정된. R2 , .354, 유의확률 .000*** ,  F: 100.777

[가설 4] 대학생활 참여정도에 따라 대학축제체험, 축
제만족도, 재참가의도, 교우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가설 4: 대학생활 참여정도 집단차이

대학생활
참여정도
집단차이

M S.D t p

대학
축제
체험

지식 
H 4.8632 1.11512

6.498 .000***
L 3.7589 1.26384

심미
H 5.2858 .91198

4.512 .000***
L 4.6400 1.09193

엔터테
인먼트

H 5.5698 .91747
4.246 .000***

L 4,9011 1.28005
축제
만족

H 5.6764 .93233
4.865 .000***

L 4.9189 1.24358

재참가의도
H 5.5651 .91454

5.434 .000***
L 4.6567 1.34365

교우관계
H 5.2509 1.03576

7.460 .000***
L 4.0422 1.23261

집단은 평균보다 높은 쪽이 N=106, 평균보다 낮은 
쪽이 N=90이었다. F값의 유의확률을 .05 기준으로 하
여 축제체험, 축제만족, 교우관계개선은 등분산이 가정
되었고 재참가의도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축제체험은 요인별로 t값이 각 6.498. 4.512, 4.246
으로 대학생활애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축제만족도 t값이 4.865, 재참가의도 t값이 
5.434, 교우관계 t값이 7.46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 참여정도
가 높은 집단(H)이 낮은 집단(L)보다 모든 변수에서 높
은 평균값을 보여 대학생활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이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대학축제체험, 축제만족, 재참가
의도, 교우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시사점

대학축제가 대학구성원의 결집과 대학문화창달이라
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업화와 동질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축제가 사회를 변화시키듯이 대학
축제가 대학사회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학축제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상으로서 대학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학축제 자체가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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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회복을 위해 참가자의 축제체험에 초점을 맞추
었다. 체험의 질은 제품과 서비스에도 강조되지만 축제 
등 이벤트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래가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축제 체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다수 
활용된 Pine and Gilmore [19]의 모델을 적용하여 지
방의 모대학 축제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 번째로 대학축제체험, 축제만족, 재참가의도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발견하였다[가설 1], [가설 
2]. 대학축제의 체험요소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축제만
족을 가져올 것이고 축제에 만족한 참가자는 다음번 축
제에 재참가할 의도를 가진다.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는 
가설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체험요인이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설계 단계에서 
Pine and Gilmore의 모델의 측정척도를 변형하거나 
요인분석 결과 4개 유형의 체험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빈번한데 축제의 특성에 따라 체험의 유형이 달라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어 각각 지식, 심미, 엔터테인먼트로 명명하
였다. 축제의 특성상 물리적 공간에서 오래 체류하고 
몰입도가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 번 접하기 때문에 제4
유형인 현실도피 체험에 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본다.

[가설 1]은 부분 채택 되었는데 대학축제체험 요인 
중에서 심미체험과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축제만족에 
영향을 주었지만 지식체험은 축제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축제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게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무주반딧불
축제에서 방문객의 체험요인은 미적체험을 제외하고 
만족과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7]은 선행
연구 역시 연구자의 결론과는 별도로 축제의 특성 혹은 
해당 체험요소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주로 저녁에 메인이벤트로 열리는 연예인 공연
은 가수와 관객으로서 축제참가객간의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가진 고유문화, 학생들의 
동아리 부스에서의 지식적 체험, 선후배간의 교류 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각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 연예인 공연은 대학축제에서 약방의 감초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심지어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A대
학에서의 전날 공연이 B대학에서 다음날 되풀이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 없는 사실의 재연이 되
기도 한다. 

반면 [가설 1]의 심미 체험과 엔터테인먼트 체험은 
축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축제의 현장
에서 참가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동하게 하는 체
험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다만 
본 체험 역시 사이키델릭한 조명과 스펙타클이 난무하
는 연예인 공연으로부터 온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다
만 특정일에 각종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 체험 
회상이기 때문에 아마츄어리즘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심미적 엔터테인먼
트적 체험도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수의 축제체험 연구들 역시 특정 프로
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체험에 대한 회상
을 기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가설 2] 관련하여 축제에 만족하면 조사 현 시점에
서 재참가의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학축제의 특성상 참가자의 연령이 저학년에 분포되
어 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및 취업 등 이른바 
일상의 대학생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축제참가가 여
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축제 관련 연구
에서는 향후 만족에 따른 유효한 행동의도 측정변수 개
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가
설 3] 교우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가설 3]과 [가설 4]는 축제를 일상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이다. 대학축제를 통한 높은 체험의 질, 축제 프로
그램에 대한 만족, 재참가의도를 통한 애착, 긍정적인 
교우관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상에서의 학교생
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학교공식행사, 동아리,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활동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러하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축제체험, 만족, 재참가의도 및 교우관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대학축제의 기획과 연출이 대학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동아리 단위에서 세부 프로그램
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인이 만든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여 대학생활 일상으로부
터 자발적 소외를 하는 학생은 비록 축제를 참여하다라
도 체험의 질과 만족에서 차별성을 느낄 것이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비교과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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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애착과 충
성도를 이끌어 내는 것만큼 대학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서 대학공동체를 재건한다는 방향성 역시 일상의 다양
한 비교과과정을 통해 축제참가를 유도하고 양질의 축
제체험을 통해서 다시 대학생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와
는 다른 성격을 가진 대학축제의 성과변수이자 축제만
족의 행동의도로서 교우관계를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
구가 축제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축
제에 참가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축제는 
비일상적인 현상으로서 일상과의 단절이기도 하지만 
일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
상과 관계가 되는 축제의 성과 변수를 발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축제가 지나치게 성과에 치우쳐서 의도적
인 기획과 연출이라는 비판도 있다. 즉 축제는 흥청망
청하는 무계획성이 오히려 축제의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축제가 존재의의를 가지려면 일상과의 맥
락 속에서 어느 정도 목적지향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축제가 대학생에 
의해 기획되고 대학생을 위해 연출된다면 축제를 기획
하는 총학생회는 내부고객으로서 학생 집단에 대한 집
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축제를 기
획하는 집행부는 대학생활 참여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전제로 차별적인 마케팅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축제를 기획하는 공식적 
조직인 학생회와 동아리 집단은 본인들의 참여도 중요

하지만 두 집단에 속해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와 이들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로 축제만족을 한 학생은 교우관
계가 개선됨을 보여주었으므로 학생지원처 등 학교행
정당국은 축제 직후 다양한 비교과과정 참여 계기를 마
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축제의 장 자체가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비교과과정을 홍보하고 이미 진행된 비
교과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축제가 
3일 동안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일 마다 프로그
램이 상이하고 특히 연예인 공연을 관람한 학생의 특정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 및 당일 공연분위기에 따라 체험
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바 축제일과 축제프로그램간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축제연구
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특정 세부 프로그
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축제 전체가 구현하고자 하
는 컨셉트와 테마를 전제로 하여 세부 프로그램이 모여
서 전체 축제를 구성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프
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실익이 없다. 또한 축제 체류기
간동안에 참가자가 체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통
제를 통해 프로그램간의 차별적 체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학축제는 크게 
연예인 공연으로 대표되는 외부 기획 프로그램과 동아
리 및 학과가 중심으로 만드는 내부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양자 간에 체험 및 만족도 비교를 통
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데 

그림 2. 연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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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남녀공학이지만 설립 당시의 전통이 있어 여학생
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1학년 학생인 20대 비율이 높
았는데 통념상 고학년일수록 축제 참가가 여의치 않았
음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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